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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 소속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 도급을 확인한 사례

임원 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전업무 자체의 특성, 임원 전속차량의 경우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점 등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적법 도급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미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2.	 건설회사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 사례

건설회사 공사 현장에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 1. 15.자 
2024부해217 판정).

공사 업무의 특성, 계약직 직원의 계약관계와 갱신 현황 등을 주된 포인트로 법리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쟁의행위 종료 직후의 전보가 부당전직ㆍ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례

쟁의행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3주 후에 이루어진 전보에 대하여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쟁의행위와 관련 통상의 전보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 1. 17.자 2024부해4386/부노93 병합 판정).

신청인들은 전보가 쟁의행위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점, 대상 부서에서 쟁의행위 참여 일수가 
높았던 직원들이 전보된 점 등의 사정을 제시하였으나, 전보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부당전보도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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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사례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부분의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5520981 판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 감액률의 면밀한 분석 및 타사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질병 진단 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19가단547814 판결).

이 사건에서 특히 소멸시효가 쟁점이었고, 기산점이 산재 인정 시점인지 질병 진단 시점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질병 진단 
시가 기산점이고 이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연장근로를 더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일별 근무스케줄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근무스케줄을 준수하지 않아 징계한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60275 판결).

이 사건에서 포괄적·사전적 연장근로 합의의 유효성 법리(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와 사업의 업종 특성, 연장근로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합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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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기업의 국내영업소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외국계 회사의 한국영업소에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2가합522593 판결).

이 사건에서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한국영업소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의 뉴스레터를 참고부탁드립니다.

8.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속 자문

대법원은 2024. 12. 19.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병행사건 외에는 소급효를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여러 기업들은 (i) 재직조건 등이 부가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비롯하여, (ii) 급여체계 변경 및 관련 노사합의 등 후속 조치, (iii) 
최소기준의 원칙 적용 등 통상이금 확대에 따른 대응, (iv) 병행사건 소송 대응방안과 같이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통상임금 관련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률 자문과 분쟁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5987&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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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로벌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및 의무이행 현황 
등 점검 컨설팅

글로벌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와 법적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컨설팅 전담팀은 1박 2일 동안 공장에 상주하면서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관련 
기본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장 현장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 현황을 진단한 후, 회사에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0.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변경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공기업의 대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김천에 소재한 본사로의 근무지 변경 및 
사무실 이전 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그 효력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제기되었으나 근무장소를 
대전으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인사명령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3. 20.자 2024카합10043 결정).

이 사건에서는 지방균형발전 관련 법령 및 주무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채권자들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의 객관적인 파악 및 
경감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의 뉴스레터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003&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5Vol.1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CONTENTS 

정책 동향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배포(2025. 2. 6.)

고용노동부는 ‘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 2. 6.)을 배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지도 계획에 관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2025. 2. 25.)

고용노동부는 ‘25. 2. 25.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개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입법 동향

1.	 정부, 육아지원 3법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심의·의결(2025. 2. 11.) 

정부는 ‘25. 2. 11. 국무회의에서 ‘24. 10. 22.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육아지원 3법의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20028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4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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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확인

대법원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에 관하여 지급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유효한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지급조건 부가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	 대법원, 일부 수당의 삭감과 기본급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정

대법원은, 상여수당을 감액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항목이 다르더라도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일부 수당의 인상과 다른 수당의 삭감이 공존하는 경우 그 사이에 존재하는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최신 판결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57&gubun=6&searchOption=&searchWord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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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고등법원,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정비 상당 손해 추정의 법리를 토대로(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84판결 등), 생산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플라스틱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정비 
상당인 약 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손해추정의 복멸(만회생산) 및 유지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등), 만회생산을 통하여 추정이 복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사후 작업의 형태로 
별도의 장소에서 범퍼 조립작업이 이루어진 점, 원고들의 협력으로 감소된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만회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고정비 상당 손해 추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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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QnA 발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입니다.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상당히 많은 실무 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저희가 그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주요 사례와 Q&A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무 운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매뉴얼은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 하에,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조사 실무에서의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QnA의 집필을 담당한 박진홍 변호사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 처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무자들은 이런 쟁점들 맞닥뜨리면 고민이 많이 되시겠다 
싶어, 그런 부분들을 읽기 쉽게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매뉴얼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백종현 변호사는 "그 동안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건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 회사를 대리하면서, 여러 이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전문가들이 경험한 이슈까지 
망라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직장 내 괴롭힘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QnA 바로보기

인사노무그룹
동향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91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101
https://www.bkl.co.kr/reference/itemUrl.do?itemNo=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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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기고

월간 노동법률 기고

담당 전문가 날짜 제목

구교웅 변호사 2025. 3. 11. 단체교섭 상견례부터 담판까지…최종교섭에서 '논리'는 지워라

김상민 변호사

2025. 2. 4. 스토리노동법 - "사실상 확정" 헤드헌터 말 믿고 사표 냈는데…헉!

2025. 2. 18. 스토리노동법 - 회사가 근로자와 이별하는 다섯가지 방법

2025. 3. 4. 스토리노동법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위로금까지 챙긴 金부장, 결국…

2025. 3. 18. 스토리노동법 - 52시간 4.34주 243시간… 숫자로 보는 노동법 퀴즈

박진홍 변호사 2025. 2. 11 멈춰선 반도체 주52시간 특례 논의… 구체화 쟁점은?

백종현 변호사
2025. 2. 25. 징계해고 무효로 복직한 직원, 해고기간 중 유죄판결 받았다면?

2025. 3. 25. RBA 행동규범, 한국 노동법과 어떻게 다를까

담당 전문가 날짜 제목

김재현 변호사 2025. 2. 10. 통상임금의 새로운 국면 : 2024년 전합 판결의 의의와 영향

이혜미 변호사 2025. 3. 6. AI 시대의 근로자성, ‘사용종속성’ 너머를 준비할 때

대외활동
이욱래 변호사는 2025. 1. 24. 뉴스핌 ‘이슈터미네이터’에 출연하여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대담에 참여하였습니다. 대담은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와 이욱래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욱래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적 분석과 함께 향후 기업의 부담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상민 변호사는 2025. 2. 13. 한국사회법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미래고용노동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 특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상임금 판결의 분석과 향후 풀어가야 하는 과제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245&logFunction=goView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04380i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459&logFunction=goView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2083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82454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40860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79088i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91&logFunction=goView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39131i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101&logFunction=goView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45273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45074i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2599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in_cate2=0&bi_pidx=37581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11221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7694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1194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459&logFunction=g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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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그룹 소속 전문가 복귀 소식
강수완 변호사, 최성욱 변호사가 각각 연수 이후 복귀하였습니다. 강수완, 최성욱 변호사가 연수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그룹은 더욱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수완 변호사는 Boston University에서 LLM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며 미국 법 전반과 
고용법을 학습할 기회를 가졌고, 이후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로펌에서 근무하며 해외 법률 
환경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수완 변호사는 “LLM 과정에서 습득한 국제 법률 지식과 
해외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최성욱 변호사는 국내 연수 과정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최성욱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전공 연구과정에서 얻은 학문적 경험을 실무에 접목시켜, 보다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2601&logFunction=goView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2646&logFunction=g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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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략팀 - 단체교섭부터 쟁의행위 대응까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노사전략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사전략팀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의 노사문제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전략팀은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대응을 통해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단체교섭을 리드하는 역할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이후 
조정 및 쟁의행위 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사전략팀은 노동조합 설립 대응 및 최초 단체교섭 체결대응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은 향후 노사관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사전략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적 수립에 기여하며 단체협약 체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전략팀은 이욱래 변호사를 필두로, 김상민, 구교웅 변호사가 실무적인 총책 역할을 맡고 있으며, 김영민, 
전준현 노무사, 함재항, 김재현, 강수완 변호사가 핵심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는 “회사 관계자분들과 오전부터 모여 쟁의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15시간 가까이 계속된 
마라톤 협상 과정에서 결국 타결이 되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구교웅 변호사는 “교섭 대응은 법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유효 적절한 협상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많은 교섭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인 김영민 노무사는 “사용자측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회사의 
일원이자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임하고, 법률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여건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사전략팀의 전문성과 경험은 기업의 노사관계 안정화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고객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노사관계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그룹은 고객 중심적 사고에 입각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변화하는 노사 환경 속에서 기업과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노무그룹
업무 소개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459&logFunction=goView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245&logFunction=goView
https://www.bkl.co.kr/law/member/memberView.do?lang=ko&memberNo=1383&logFunction=g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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